
아버지를�본�받읍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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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말씀

형제들아� 너희는� 함께� 나를� 본받으라� 그리고� 너희가� 우리를� 본받은� 것처럼� 그와� 같이� 행하는� 자들을� 눈여겨� 보라�

내가� 여러� 번� 너희에게� 말하였거니와� 이제도� 눈물을� 흘리며� 말하노니� 여러� 사람들이� 그리스도의� 십자가의� 원수로�

행하느니라�그들의�마침은�멸망이요�그들의�신은�배요�그�영광은�그들의�부끄러움에�있고�땅의�일을�생각하는�자라�

그러나�우리의�시민권은�하늘에�있는지라�거기로부터�구원하는�자�곧�주�예수�그리스도를�기다리노니�그는�만물을�

자기에게�복종하게�하실�수�있는�자의�역사로�우리의�낮은�몸을�자기�영광의�몸의�형체와�같이�변하게�하시리라

말씀선포

우리의�인생은�영원한�거처가�아닙니다.�인생은�나그네�길과�같은�것입니다.�임시로�묵는�여관과�같은�것

입니다.� 우리가� 영원히� 거처할� 곳은� 하나님� 나라입니다.� 하나님께서� 우리가� 이� 세상에서� 영원히� 살지� 못하게� 하신�

것은�이�세상이�진정으로�행복한�곳이�아니기�때문입니다.�세상에서는�여러�가지�질병에�시달려야�하고,� 염려가�그

칠�날이�없습니다.�더�무서운�것은�죄�때문에�마음이�상하고�찢긴다는�것입니다.�

하나님은�우리를�위해�이런�고통이�없는�행복한�삶을�준비해주셨습니다.�하나님�나라입니다.�하나님�나라

에� 들어갈� 준비는� 어떻게� 하는� 것입니까?� 예수님을� 믿음으로� 합니다.� 믿는� 자는� 하나님� 나라의� 영생을� 얻습니다.�

감사하게도�아버지는�예수님을�믿으셨으므로�우리보다�먼저�하나님�나라에�가셨습니다.� 아버지를�추도하는�오늘�우

리는�아버지가�행복한�하나님�나라에�가신�것을�생각하며�위로를�받습니다.

아울러�우리는�먼저�하나님�나라를�향하신�아버지를�생각하며�해야�할�일이�두�가지�있습니다.� 첫째,� 믿

음에� 굳게� 서서� 흔들리지�않고�구원의� 길을� 가야� 합니다.� 그렇게� 해서� 후에� 천국에�계신�아버지를� 만나야�합니다.�

혹�우리중에�믿음이�없거나�약한�가족이�있으면�신앙생활을�잘�하도록�도와서�모든�가족이�다�천국에서�만날�수�있

도록�해야�합니다.

둘째,� 이� 세상에서�가장�귀하고�명예롭게�살아야� 합니다.� 옛말에� 호랑이는� 죽어서�가죽을�남기고� 사람은�

죽어서� 이름을� 남긴다고� 합니다.� 사람이� 이름을� 남기는� 방법은� 두� 가지입니다.� 자신의� 삶과� 업적으로� 남기는� 것과�

후손들의� 성공을� 통해� 남기는� 것입니다.� 아버지께서� 존경받는�신앙과� 사랑의� 가정을� 이루신� 것처럼� 우리도� 세상에

서�훌륭한�삶을�살고�사랑하며�살�때�아버지처럼�귀하고�명예로워지는�것입니다.

아버지는� 하나님의� 부르심을� 받아� 가장� 행복한� 천국의� 영생으로� 들어가셨습니다.� 이것을� 기억하며� 우리�

모두가�위로를�받고�믿음으로�아버지가�가신�천국의�길을�갈�수�있으면�좋겠습니다.�우리�가족�모두가�아름다운�삶

으로�신앙의�유산을�남기신�아버지의�이름을�더욱�명예롭게�할�수�있기를�소망합니다.


